
세하, 김만식 석유사업 대표 영입

세하는 석유사업본부 대표로 김만식 전 유아이에너지 사장을 영입했다.

세하(구 세림제지)는 김만식 대표 영입을 계기로 석유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월8일

밝혔다.

서울대 지질학과를 나온 김만식 대표는 한국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거쳐 석유공사 출자기업인 케이오

엘 대표를 역임했다.

세하는 산업용 제지 생산기업으로 미래형 기업으로의 도약하기 위해 석유개발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

고 카자흐스탄 석유개발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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